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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4. 8. 1.(목) 15:30 / 배포 2024. 8. 1.(목) 14:00

오픈마켓 대금 정산 실태점검 간담회 개최
- 8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판매대금 정산 실태 긴급 점검 및 

제도개선 관련 의견 수렴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8월 1일 8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점판매업체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 실태를 점검

하고 제도개선 방안 등 관련 의견을 청취하였다.

<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 ’24. 8. 1.(목) 14:00~15:30 / 정부서울청사 별관 회의실

▸ 참 석 자 : 공정위 사무처장, 네이버, 카카오, 쿠팡, 지마켓‧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무신사, 롯데쇼핑

  이번 티몬 ‧위메프 사태의 경우 오픈마켓이 긴 정산주기를 악용하여 판매대

금을 지연 정산 ‧미정산하거나 불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입점판매업체와 소비

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유사 문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해 오픈마켓의 판매대금 정산 실태(▲오픈마켓 업체별 판매대금 정산 주기, ▲판매대

금 관리방식 등)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한 업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번 티몬 ‧위메프 사태와 관련하여 입점판매업체 ‧
소비자 등의 피해가 크고 국민들의 우려도 높은 만큼 오픈마켓들이 판매대금의 

차질없는 지급 등 관리에 각별한 조치를 기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티몬 ‧위메프 사태로 인한 입점판매업체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적극 검토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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